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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어떤 일을 놓고 성자 주님께 간절히 부탁하고 간구한 것은 주님께서 확실하

게 해 주셨고, 부탁하지 않은 것은 조금만 해 주셨다.

2. 주님께 부탁하고 구한 것은 확인해 보니 확실하게 되어 있었고, 주님께 부

탁하지 않은 것은 아쉽게 반쯤만 되어 있었다. 그래서 꼭 기도하고 간구하고 

부탁해야 된다.

3. 어떤 일이든지 자기가 간절히 부탁하면 그 일을 해 줄 자가 있다. 고로 사

전에 부탁하면 해 주고, 부탁하지 않으면 원하는 대로 해 줄 것도 그가 생각한 

대로만 해 준다. 하나님도 주님도 그러하시다.

4. 꿈에 내 혼체가 본 것이다. 내 집으로 들어가는데, 집으로 들어가는 길이 

너무 좁아서 비좁게 다녔다. 그러던 어느 날, 그 지역 땅 주인이 길을 넓히는 

공사를 했다. 내 집으로 들어가는 길은 1m를 넓혀 주었다. 원래 나는 2m 정

도 넓히면 좋겠다고 생각했다. 나는 땅 주인을 만나서 말했다. “이 지역 전체

의 길을 이리저리 넓혀 주어 감사합니다. 우리 집으로 들어가는 길도 전보다는 

넓어졌습니다. 그런데 아직도 좀 좁습니다.” 했다. 그랬더니 땅 주인이 말하기

를 “길을 내기 전에 내게 부탁했으면, 원하는 만큼 길을 내 줬을 텐데...” 하며 

아쉬워했다. / 하나님과 성자 주님 앞에 우리의 입장을 보여 주신 것이다. 고

로 성자 주님은 항상 말씀하시기를 “내게 구하여라. 내 아버지께 구하여라.” 

하신 것이다.

5. 기도를 깊이 해야 자기 구할 것이 생각난다.

6. 기도를 깊이 안 하면 자기가 구할 것이 생각나지 않는다.

7. 기도를 깊이 못 해서 성자 주와 통하지 않고 대화를 못 하는 것이다.



8. 성자는 높은 차원에 있다. 고로 우리가 높이 올라가야 만난다.

9. 밑으로 흐르는 물에는 발을 씻고, 그 위에 흐르는 물에는 몸을 씻고, 가장 

위에 흐르는 물은 식수로 사용한다.

10. 육계나 영계나 높은 차원일수록 더 밝고, 더 좋고, 더 아름답고, 더 신비하

고, 더 웅장하다.

11. 성자 주님은 밀물같이 왔다가 일순간 썰물같이 떠나신다.

12. 성자 주님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항상 잘해라.

13. 때가 되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님이 행하시기 전에, 미리 부탁하고 

간구하여라.

14. 부탁하면 해 줄 것도 부탁하지 않으면 안 해 준다.

15. 이발사가 머리를 자르기 전에 미리 자기가 원하는 것을 부탁하면, 원하는 

대로 잘라 준다. 그러나 가만히 있으면 이발사 스타일로 머리를 잘라 준다.

16. 머리를 다 자르고 나서 “좀 길게 자르려 했는데요...” 하면, 이발사는 “미

리 부탁하지요.” 한다. / 성자 주님은 “나도 이러하다.” 하셨다.

17. 매일 주님께 원하는 것을 부탁하고 기도하여라. 성자 주님은 사랑하는 자

가 원하는 것을 해 주기 원하신다. 그러나 이야기하지 않으면, 때가 되면 보편

적으로만 해 주고 가신다.

18. 무엇을 간구할지 모르는 자들아. 깊이 기도해야 구할 것이 생각난다. 부지

런히 행동해야 생활 속에서 구할 것이 생각나는 것이다.



19. ‘공적인 것’은 성자 주님이 해 주시지만, ‘개인적인 것’은 부탁해야 특히 더 

좋게 해 주신다.

20. 국가에서도 국가의 공적인 도로는 알아서 내 준다. 그러나 개인 집으로 들

어가는 도로는 부탁해야 길을 낼 때 원하는 대로 해 준다. / 성자 주님은 “나

도 그러하다.” 하셨다.

21. 애인이라도 이야기해야 해 줄 것을 해 준다.

22. 남자가 여자를 데리고 관광을 했다. 다 하고 돌아와서 남자가 여자에게 

“만족했어?” 물으니, 여자는 “아까 거기에 갔을 때 내가 가고 싶어 했던 곳에 

갈 줄 알았는데 안 가고 그냥 오니 아쉬워. 거기 꼭 가 보고 싶었는데...” 했

다. 이에 남자는 “아까 진작 이야기하지. 이야기했으면 즉시 그곳에 갔을 텐

데...” 했다. 이야기 안 하면, 사랑하는 애인이라도 못 해 준다. / 신랑 되신 성

자 주님은 “나도 이러하다.” 하셨다.

23. 성자 주님은 기본적은 것은 해 주신다. 그러나 개인적인 것은 자기에게 맞

게 부탁하고 구해야 해 주신다.

24. 어떤 사람이 말했다. “그것이 자네 것인 줄 몰랐네. 알았으면 내 불도저로 

길을 닦을 때, 자네 것도 깨끗이 닦아 줬을 것인데... 몰라서 일부만 했네.” 했

다. 그는 너무 아쉬워하며, 이제는 자기 일을 부지런히 그에게 알리기로 했다.

25. 축복을 받고 살아라!

26. 축복을 받고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아느냐. 쪼그리고 앉아 있는 것보다 

편히 앉아 있는 것같이 좋다.

27. 축복을 못 받고 사는 자는 겨울철 추위에 떨고 있는 자와 같고, 축복을 받

고 사는 자는 봄날을 맞은 자와 같다. (꼭 축복받고 살아야 된다.)



28. 축복을 못 받고 사는 자는 평지와 같고, 축복을 받고 사는 자는 높은 산과 

같다.

29. 축복을 못 받고 사는 자는 초가집에 사는 자와 같고, 축복을 받고 사는 자

는 빌딩에 사는 자와 같다. 


